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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한다”
10차 중앙교섭 열어 … 7월 1일 쟁의 조정신청·7월 4, 5, 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

금속노조가 2022

년 중앙교섭 결렬

을 선언했다.

금속노조와 금속

산업사용자협의회

는 6월 21일 경주

지부 금강지회에서 

10차 중앙교섭을 

열었다.

윤장혁 금속노조 

위원장은 이날 교

섭에서 “사용자협의회가 10차 교

섭까지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제시

하지 않고, 노조 요구안의 핵심 내

용에 관해 안을 제시하지 않아 유

감이다”라고 밝혔다.

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“더는 평

화적인 교섭이 의미가 없다. 6월 

21일 10차 교섭에서 중앙교섭 결렬

을 선언한다”라고 발표했다.

윤장혁 위원장은 “코로나 19 시

기 시작한 위기가 계속되고, 최근 

물가가 폭등하는 등 경제 상황이 

불안정하다”라면서 “회사 측도 

쉽지 않은 상황이겠지만 경제 불안

정기에 고통 받는 사람들은 현장에

서 일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분명

히 밝힌다”라고 강조했다.

윤장혁 위원장은 “노동조합은 

노동조합의 길이 있다. 노조는 오

늘 요구 쟁취를 위한 의지를 표현

했다”라며 “사용자협의회는 2022

년 교섭을 원만하게 정리하도록 숙

고해서 노조 요구를 전폭 수용해달

라”라고 당부했다.

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

장 직무대행은 오늘 추가 제시안을 

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.

박근형 직무대행은 “오늘 최저

임금위원회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

있는 정도의 논의를 했으면 좋겠

다. 올해 임금 문제에 대해 굉장히 

말이 많다. 협의회도 다 듣고 있

다”라면서 “다

만, 그런 내용을 

쟁점화하는 건 금

속 노사 간의 관행

상 맞지 않다고 생

각해서 아쉽지만 

추후 제시로 의견

을 냈다”라고 설

명했다.

박근형 직무대행

은 “오늘 결렬을 

선언했기 때문에 

예년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시간

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”라며 

“사용자협의회 내부의 의견을 더 

모으는 많은 노력을 하겠다. 교섭

을 시작한 이상 타결해야 하므로 

최대한 빨리 타결하도록 노력하겠

다”라고 밝혔다.

박근형 직무대행은 “조합이 협

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조금 더 고

민해 주면 더 나은, 더 빠른 타결

이 되지 않을까 소망한다”라고 덧

붙였다.

금속노조는 7월 1일 중앙노동위

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한다. 노

조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쟁의행

위 찬반투표를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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